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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existence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type of companion animals 
affect the quality of life and emotional stability of adults in their 20s.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dults in their twenties living in Busan who could understand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survey method was conducted with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4 questions on general characteristics, 26 questions on quality 
of life, and 20 questions on emotional stability for a total of 50 questions. An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and emotional s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Results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study subjects, the case of having a companion 
animal scor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atisfaction of the physical domain, psychological domain, living environment 
domain, overall quality of life domain, and social domain.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companion animals according to the type of companion animal.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emotional stability of study subject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mpanion animals.

Conclusion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400 adults in their twentie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presence and absence 
and type of companion animals on the quality of life and emotional stability of adults in their twenties. As a result, the group with 
companion animals showed higher satisfaction scores than the group without companion animals in terms of quality of life. This 
suggests that raising companion animals for adults in their 20s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ir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can be recommended for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of adults in their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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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삶의 질은 다소 주관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삶의 질에 관련된 선행 연구

들에서 주로 삶의 만족도로 측정하고 있다(Choi, 2016; 
Kim, 2016).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지위와 활동에 한 

사회적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심리적 만족도, 신체적 

만족도 등으로 분류하며 주관적 관점에서 삶에 한 스

스로의 평가로 정의된다(Barile 등, 2012; Han & Lee, 
2018) 이는 사회복지나 정신·정서 상태, 생활의 만족 등
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의식주인 생활 수준과

는 구분된다(Evans, 1994). 
삶의 질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요소뿐 아니

라 정서적 안정인 상 방과의 유 감과 소통 또한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Lee & Park, 2020). 정서적 안정은 심

리적 안정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며 다양한 상

황에 해 스스로 효율적으로 처하며 사회가 위협적

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oo, 2008). 반
면 정서적 불안정은 다양한 환경에 해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부적응 문제를 나타낸다(Yu, 2014). 특히 1인 가구

의 급속한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20  성인의 우울, 
불안, 외로움과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

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Kim, 2019; Noh, 2020).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서 받아온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를 주

로 식물 또는 동물에서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으

로써 반려식물과 반려동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Choi, 2018).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은 시간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

로 하고 또 식물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기르는 지식이 

없다 보니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Lee & Park, 2020). 선
행 연구를 통해서 성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반려식

물을 체 할 수 있는 후각, 시각, 체험적으로 정서적 안

정을 만족할 수 있는 체 상품의 소비가 이루어졌다. 
즉 반응을 보이는 생명에 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반려

동물에 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졌다(Choi, 2018; Kim, 
2019).

반려동물은 그동안 사용하던 애완동물(pet)이라는 장

난감(toy)의 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물

(companion animal)로 재인식하기를 제안하며 생겨난 신

조어로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동물이

라는 의미로 인간과 교감하는 동물로 정의된다(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19). 그동안 가족들에게서 

받아온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를 양육하는 반려동물과의 

상호 관계 즉 유 감을 통해 정서적 공감을 기 하게 되

었고 친구 또는 반려자로 여김받고 있다(Walsh, 2009). 
그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매년 꾸준

히 늘어나고 있으며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7). Kim과 Park(2017)은 반려동물은 양육하는 사람의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반려

동물을 돌보는 집단이 외출 빈도에서도 집에 있는 것보

다 외출이 많아 신체적 건강 향상과 함께 정서적 교감에 

따라 애착이 우울증 치료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Kim, 2013; Zilcha 등, 2012). 그러나 반

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에 한 결론이 항상 긍정적인 것

은 아니다. Gilbey 등(2007)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집단

과 양육하지 않는 집단 간의 외로움 수준에서 아무런 차

이가 없었다고 하였고, Miltiades와 Shearer(2011)은 반려

동물과의 이별로 인해서 더욱 우울해졌다고 하였으며 

또한 반려동물 효과의 실효성을 검토한 연구 중에서 반

려동물에 한 돌봄은 시간과 비용, 노하우가 많이 필요

로 한데 비해 기르는 지식이 없다 보니 돌몸의 어려움보

다 양육으로 인한 약소한 효과를 언론에서 과장 광고를 

했다고 하였다(Herzog, 2011). 일부 연구는 사람과 반려

동물에 관해 모호한 개념 정의와 연구 방법이 엄격하지 

않았고 또한 아직도 관련 효과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Kim & Park, 2017; Lee & Choi, 2021). 특히 

ADHD 등 정신적 질환을 겪는 어린이, 노인가구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20  사회준비생

과 사회초년생인 성인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20  성인의 우울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

며 집 안에만 머무르며 친구가 없거나 진학, 취업 등의 

사회적 접촉이 3개월 이상 없는 은둔형외톨이

(hikikomor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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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로 지각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Park 등, 2017). 하지만 반려동물이 사회 준비생이

자 초년생인 20  성인의 삶의 질과 정서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

라 20  성인의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반려동물

을 소유한 20  성인이 소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질

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반려동

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

사를 나타낸 상자를 상 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
구 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20  성인

2) 연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

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program 3.1.5를 사용하

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 효과 크기

는 0.5로 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 상자들은 비임상 

지역사회 성인 표본으로 연락처, 이메일, 동의 여부 등이 

명시된 A4 용지의 설문지 동의서를 무작위로 직접 배부

하였다. 실험에 하여 설명을 제공받은 상자 중 자발

적 참여에 동의한 자는 그 자리에서 설문지 동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이 때 소요된 시간은 10
분 정도였다. 위 기준을 근거로 온라인 구글 설문링크를 

통해 총 450부 중 50부의 응답률 저조로 400부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상자들이 현재까지 반려동물을 키

운 기간은 평균 60.5개월, 하루에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

간은 평균 8.8시간이며 함께 사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

로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

지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3개의 주제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사항

이 4문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이 26문항, 정서적 안정에 

관한 사항이 20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

하였다. 
20  성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삶의 질 간편형 

척도 한국판 질문지(Min 등, 2000)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 간편형 척도는 전체 26문항으로 신체적 영역 7문항

(3, 4, 10, 15, 16, 17, 18), 심리적 영역 6문항(5, 6, 7, 11, 
19, 26), 사회적 영역 3문항(20, 21, 22), 생활환경 영역 8
문항(8, 9, 12, 13, 14, 23, 24, 25),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 

2문항(1, 2)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
커트(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불만

족)’에 1점, ‘그렇지 않다(불만족)’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만족)’ 4점, ‘매우 그렇다(매우 만족)’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번호 중 3, 4, 26번 문항은 역 계산

하여 처리하였으며 총점은 최  13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도구

의 신뢰도는 Min 등(2000)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값

이 .90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hronbach α)는 

신체적 영역 .85, 심리적 영역 .89, 사회적 영역 .79, 생활

환경 영역 .89,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은 .77 이었다.
20  성인의 정서적 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정신

건강 척도(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한국판

(Shin, 2001)으로 표준화하여 개발한 한국판 일반정신건

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GHQ-20 
(The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0)은 불안 요

인, 우울 요인, 외출 빈도, 사회적 부적응 4가지 하위요

인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HQ scoring으
로 ‘매우 그렇다’ 0점, ‘그렇다’ 0점, ‘아니다’ 1점, ‘매우 

아니다’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번호 중 2, 5, 9, 
10, 12, 13, 14번 문항은 역 계산하여 처리하였다. 총점은 

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다

고 해석한다. 정서 안정 도구의 신뢰도(Chronbach‘s α)
는 .79를 보였고(Shin, 200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3 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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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ronbach’ α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Pet kinds, Pet with or without

Quality of Life

Physical area .85

.90

Psychological area .89

Social area .79

Living environment area .89

Overall life area .77

Emotions Emotions total .83

Table 1.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research tools   (n=400)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측정 자료는 Window용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위해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 상자의 일반

적 특성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별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20  성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과 정

서 안정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Ⅳ.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서 여성은 240명(60 %)으로 남성 160명(40 %)에 비해 많

은 분포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유·무에서 반려동물을 키

우고 있는 상자는 196명(49 %), 반면 반려동물을 키

우지 않는 수는 204명(51 %)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경우에서 종류로는 개가 108명(27 %), 고
양이가 62명(15.5 %), 기타 동물이 26명(6.5 %) 순이었

다(Table 2).

Division n Percentage (%)

Gender
Male 160 40 %

Female 240 60 %

Pet kinds

Dogs 108 27 %

Cats 62 15.5 %

Etc 26 6.5 %

None 204 51 %

Pet with or without
With 196 49 %

Without 204 51 %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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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인별 점수

연구 상자의 삶의 질 영역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

반적 삶의 질 영역(3.80±.84)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

으며, 그다음으로 신체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사회적 

영역, 심리적 영역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3).

Factor M±SD

Quality of Life

Physical area 3.79±.76

Psychological area 3.62±.80

Social area 3.73±.76

Living environment area 3.74±.68

Overall life area 3.80±.84

Emotions  7.55±2.82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3. Scores by factor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비교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삶의 질 하위요인인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그리고 전반적 질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다. 또
한 반려동물의 유·무에서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없

는 경우보다 삶의 질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점수

가 높았다.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서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삶의 질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반려동물 종류별 순서에서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생
활환경 영역, 전반적 질 영역에서는 기타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다음으로 개, 고양이 순서

였으나 사회적 영역에서는 기타 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가장 점수가 높아 다른 영역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그다음 순서로 고양이, 개 순으로 상이하였다(Table 4). 

Characteristics Division
Physical area Psychological area

M±SD t/F M±SD t/F

Gender
Male 4.00±.77

4.71*** 3.90±.76
5.95***

Female 3.65±.71 3.44±.77

Pet kinds

Dogs 3.94±.68a

14.16***

3.80±.69a

15.26***
Cats 3.93±.80a 3.72±.95a

Etc 4.42±.74b 4.33±.76b

None 3.59±.72a 3.41±.73a

Pet with or without
With 4.00±.74

5.63***
3.85±.81

5.70***

without 3.59±.72 3.41±.73
*p<.05, **p<.01, ***p<.001, Average score=5.0, a<b

Table 4.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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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Social area Living environment area Overall life area

M±SD t/F M±SD t/F M±SD t/F

Gender
Male 3.87±.83

3.09** 3.95±.70
5.23*** 4.11±.79

6.50***

Female 3.63±.70 3.59±.63 3.59±.80

Pet kinds

Dogs 3.89±.73b

11.38***

3.93±.62b

22.22***

4.11±.73c

21.18***
Cats 3.92±.78c 3.91±.73b 3.97±.89b

Etc 4.17±.74c 4.36±.64c 4.40±.75d

None 3.53±.73a 3.50±.61a 3.51±.77a

Pet with or 
without

With 3.94±.75
5.57***

3.98±.68
7.38***

4.10±.80
7.57***

without 3.53±.73 3.50±.61 3.51±.77
*p<.05, **p<.01, ***p<.001, Average score=5.0, a<b<c<d

Table 4.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on.) (n=400)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 안정 차이 비교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 안정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 안정 차이에서 성별, 반려동물 종류, 반려동물 유·
무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5).

Characteristics Division
Emotions area

M±SD t/F

Gender
Male 7.71±2.44

.95
Female 7.44±3.05

Pet kinds

Dogs 7.12±1.98

1.17
Cats 7.77±3.13
Etc 7.65±1.06

None 7.70±3.21

Pet with or without
With 7.40±2.34

-1.06
Without 7.70±3.21

Table 5. Comparison of differences in emotional st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0)

Ⅳ. 고 찰

본 연구는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20  성인의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사회

적 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점수가 높

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반려동물의 유·무에서 따

라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

가 높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통

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정서적 안정에서는 성

별, 반려동물 유·무, 반려동물 종류에 따른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  성인의 삶의 질 하위 영역

인 신체적 영역, 전반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 반려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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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가 소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특히 신체적 영역에서 반려동물이 소유 집단: 
4.00±.74; 비소유 집단: 3.59±.72)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 

시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는데 반려동물 종류 중 특히 기타 동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반려동물 소유자는 비소

유자 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증가를 완화시키고, 심부

정맥과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혈압 조절

과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Allen, 2003; 
Friedmann 등, 1980; Friedmann 등, 2011). 또한 Ramírez와 

Hernández(2014)은 반려동물 소유자는 비소유자보다 수

면의 질도 더 좋고 사소한 질환이나 통증이 더 적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 활동과 활력을 나타내었다고 보

고하였다(Headey & Grabka, 2011; Headey 등, 2008). 이
러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신체적인 활동을 

증가시키는데 예로 의존적인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챙겨

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행위 특히 반려견의 경우 규칙적

으로 산책을 시키는 등을 통해 운동 습관 형성에 기여하

므로(Brown & Rhodes, 2006; Lee & Choi, 2021) 반려동

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

가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기타 동물(4.40±.74)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해당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거로 기타 동물에 비해 개나 고양이 양육 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시설에서의 공간상 제약(Mullersdorf 등, 
2010)과 털날림과 특유의 냄새 등 골칫거리(Lee, 2017)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20  성인의 삶의 질 하위 영역인 심리

적 영역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3.85±.81)가 소유하지 

않은 집단(3.41±.73)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 시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통계적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반려동물 종류 중 특히 기타

(4.40±.74)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Wells(2009)의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집단은 반

려동물과의 유 관계에 만족하며, 비소유자보다 자율성

과 안녕감 등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편이라고 보고 하였

고, Ramírez와 Hernández(2014)는 반려동물 양육자는 비

소유자 보다 불안장애, 조현병, 자폐증 등의 정신질환 증

상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O’Haire, 2017). 선행연구에서 반려동물은 양육하는 자

의 우울과 외로움을 감소시켜 긍정적인 기분과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더 큰 의욕으로 삶의 만족을 느

끼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Knight & Edwards, 
2008) 이는 본 연구의 결과로 토 로 판단해볼 때 심리

적 영역에서의 반려동물 양육에 한 긍정적인 영향은 

발달장애 어린이, 노인뿐 아니라 20  일반 성인에게도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반려동물 종류에 따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기타 동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해당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거로 

개나 고양이 양육 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서 반려동

물의 번식을 위한 유통, 분양, 생산비에 한 발생과 반

려동물을 위한 사료, 미용, 용품, 수의, 진료, 약품, 보험, 
휴게 보관을 위한 비용 그리고 반려동물의 사후처리를 

위한 장례비용 등에 한 부담 발생에 의함(Kim, 2020)
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20  성인의 삶의 질 생활환경 영역, 사
회적 영역 만족도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경우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O’Haire(2017)의 연구

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집단이 비소유 집단에 비해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증

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고, 통제력과 공감

능력 향상을 보고하였다(Granger & Kogan, 2000). 선행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반려동물이 가족과 

동료 등 다양한 관계로 받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작용하

며, 인관계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도록 하

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eetz, 2017; 
Shin & Kang, 2016). 즉 반려동물이 동반자로서 사회적

지지 역할과 인관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타인에 한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고(Beetz 등, 
2012),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정보를 공유하

는 소모임 참여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는 등 외출

이 많아 비소유자보다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등 더 많은 

사회적 접촉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하

였는데 이는 반려동물 소유자 약 40 % 이상은 반려동물

을 통해 알게 된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Beetz, 2017; Wood 
등, 2015). Han(2017)은 반려동물에 한 긍정적 애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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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할수록 그리고 반려동물의 소유 기간이 길수록 사회

적, 경제적 만족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

였다. 결국 반려동물과 장기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면 높은 수준의 애착과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종합해 볼 때 반려동물을 소유한 집단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과 생활 환경영역에 긍정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 상자의 정서적 안정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반려동물을 소유한 집단과 반려동물을 소유하

지 않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20  성인의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Kim, 2019). 가족으로부터 받

던 정서적 지지를 반려동물을 통해 받으려 했으나 양육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할애해야 함(Lee & Park, 2020)에 따

른 취준생 또는 사회초년생인 20 의 신체적, 경제적 부

담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가 사료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

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 특

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을 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는데 사회적 관계가 감소 된 노년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 시켜 주는 역할에 한 긍정적 영향을 보고

하였다. 그리고 Kim(2017)은 20 에서 70 까지의 반려

인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양육 경험이 업무 스트레

스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주관적 만족감 증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자가 20  성인으로 연령 가 변수로 작

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20  성인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

는 것이 삶의 질 하위 요인인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그리고 전반적 영역에서 더
욱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세계미래학회에선 2035년 인구증가

는 멈출 것이고 신 반려동물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

견하는데, 이는 현재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인

간관계의 일부처럼 받아들여 입양하는 것이다(Kim, 
2020). 그에 따라 반려동물 펫코노미(petconomy)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인간과 반려동물 간의 다

양한 문화가 양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 에 반려동물이 

20  성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한 학문적 토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서적 안

정을 나타내는 척도가 포괄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구체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

서는 추가로 세분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유무에 따른 비

교를 하였으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숫자에 따라 그리고 

가구원에 따른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 방향

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  성인의 반려동물 유·무와 종류에 따라 

삶의 질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20  성인 40０명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에서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 전반적 삶의 질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집단이 비소유 집단보다 높은 만족도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특히 삶의 질의 하위 영역인 전반적 삶의 

질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20  성인의 반려동물 양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

한다. 따라서 20  성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을 위해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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